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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별 성격 및 소증(素證) 특성 
-사상체질 진단 도구(SCAT)와 민간전문가에 의해 공통 체질로 판정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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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asang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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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Analysis Tool (SCAT) and Private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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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의학 분야와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민간전문가에 의한 공통적인 사상체질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한의학 분야에서 개발한 사상체질진단도구(SCAT)와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상체질 전문가에
의한 체질 판정 후 양쪽의 결과가 일치한 117명이었으며 SCAT 설문지의 성격 및 병태생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체질별 성격특성으로 태음인과 소양인은 대담하고 매사에 능동적이며 외향적이며 남성적이었고, 소음인은 섬세하고 매
사에 수동적이며 내향적이며 여성적이었다. 또한, 태음인과 소음인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꼼꼼하지만, 소양인은 속내
를 잘 드러내고 덜렁대는 경향이 있었다. 체질별 병태생리학적 특성으로 태음인은 식욕이 좋고 소화가 잘되며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싫어하지만, 소음인은 식욕이 없는 편이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땀을 잘 흘리지 않고 추위를 싫어하는 경향
이 있었다. 소양인은 그런 특성이 중간 정도였으며, 소음인보다는 태음인에 가까웠다. SCAT 설문지 총 35개 문항 중
13개 문항에서 체질별 유의적 차이가 보였지만, 태음인은 소양인과 비슷한 성향이 많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민간 사상체질 전문가가 시행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으므로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사상
체질 설문지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nd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sang Constitution as determined
by analysis tools in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and private experts who did not major in oriental 
medicine. The subjects enrolled were 117 people whose constitutions were determined by the Sasang 
Constitutional Analysis Tool (SCAT) developed in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and Sasang constitutional
experts who did not major in oriental medicine. Consistent results were obtained in both groups. We
further evaluated the personality and patho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CAT questionnaire. 
Regardi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y constitution, Taeumin and Soyangin were bold, active, 
extroverted, and masculine, whereas Soeumin were delicate, passive, introverted, and feminine. 
Furthermore, while Taeumin and Soeumin were meticulous without revealing their inner feelings, 
Soyangin tended to reveal their inner feelings well and were careless. Patho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by constitution revealed that Taeumin had a good appetite, digested well, sweated a lot, and disliked the
heat, whereas Soeumin had no appetite, had poor digestion, did not sweat well, and disliked the cold. 
Soyangin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be intermediate and were closer to Taeumin than Soeumin. 
Although significant differences by constitution were observed in 13 out of 35 questions in the SCAT 
questionnaire, several Taeumin tendencies were similar to Soyangi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a study conducted by private Sasang constitutional experts who had not
majored in oriental medicine, thus demonstrating that it is possible to develop a more objective Sasang 
constitutional questionnaire through multidisciplinary research.

Keywords : SCAT, Private Expert, Questionnaire, Personality, Behavior Pattern, Patho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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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세기 말 조선의 의사인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 
1837-1900)는 인간의 타고난 체질을 형태학적 특징, 생
리, 병증 등에 따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과 소음인의 
4 체질로 분류하는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창시하였다[1]. 
사상의학은 각 체질에 따라 장기의 강약 및 외형, 성격, 
질병에 걸렸을 때의 증상과 증후 등의 특징이 다르며, 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교류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회적, 정신적 건강까지를 서술하고 
있는 이론이다[2]. 이러한 사상의학은 한국인에게 이미 
깊게 스며든 개념으로 Lee[3]는 많은 한국인은 개인의 
체질 판정이 결론 나지 않았을지라도 사상론에 맞춰서 
음식과 한약재를 선택하고 있고 특히 건강상태가 만족스
럽지 않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으며, 839명을 조
사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90%가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있
고, 이들 대부분은 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자신의 체
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고 한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상의학은 심리 
경향을 파악하여 성격 유형만을 구분해 주는 서양의 
MBTI[4]나 인도의 자연 의학에서 발전하여 세계적인 산
업화에 성공한 아유르베다[5,6] 등과 달리 국내에서조차 
비과학의 분야로 인식되어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
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화할 수 있는 잠재
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활용 범위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으로 신
뢰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상체질 판정 
도구의 부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의 사상체질 진단은 우선 체질 진단지 등을 
이용하여 진단하고 이에 따른 체질 약을 처방한 후 환자
의 주 증상의 호전 여부로 최종 체질을 진단한다[7]. 하
지만 이는 병증이 나타난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
의 진단 방법이며, 한의학 이외의 분야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이다. 또한, 치료가 아닌 질병의 예방 목적으로
도 활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한의
학연구원에서는 안면, 음성, 체형, 설문의 4개 영역으로 
사상체질을 분석하는 도구인 SCAT(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ver.2.0, 현재는 K-PRISM으로 명칭 변
경)를 개발하여[8] 사상체질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도 한의학을 전공
하지 않은 사상체질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개인의 체형과 안면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체질별 아로

마오일 등 다양한 매개체를 이용한 O-ring test와 펜듈
럼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체질을 
판정한다[9]. 

그러나 한의학 분야에서 활용하는 설문지, 진단 도구 
등을 이용한 방법은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구
이나 여전히 재현성의 문제[10-12]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사상체질 진단검사들은 한의학을 전공한 임상 
의사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며, 그 기준은 19세기 
말 이제마에 의해 저술된 사상체질 의학서인 『동의수세
보원』 원문의 체질 구분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이론적 기반이 되는 구체적 관찰과 수량적 측정을 위한 
객관적 절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13,14]. 또한, 임상 한의사는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서 이미 병증을 나타낸 환자 위주의 대상자를 진단하는 
반면 민간전문가는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다수의 대상자
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경험치가 많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이 또한 재현성 문제가 있으며 판정 기준의 
객관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전보[9,14,15]에서는 
이 두 방법에 의해 측정된 체질 특성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판정 일치율은 체질에 따라 달라서 소음인에게서 
가장 높았지만, 소양인의 일치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
었으며 SCAT의 4가지 측정 영역 중 설문 영역에서의 일
치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인에 대하여 SCAT와 함께 민
간 분야의 사상체질전문가가 사상체질을 판정하고 이 둘
의 결과가 일치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체질별 성격과 
소증(素證) 특성을 분석하여 체질 특이적인(specific) 심
리 및 병태생리학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한의학 외 타 
분야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상체질 설
문지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사상체질의 활용 분야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우주의 축소판인 소우주로 보고 

건강과 장수는 이들의 조화로운 관계로 인해 이루어진다
는 음양오행론에 근거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16]. 그러나 이제마에 의해 체계화된 사상의학은 기존의 
전통 한의학이 개인의 외형적 유사성에 따라 체형, 기질, 
증상 및 병리를 패턴으로 분류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
과 달리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인간의 상호작용과 이로
부터 발생하는 슬픔, 분노, 기쁨, 즐거움(희노애락)의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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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 보고 체질에 따른 차별화된 처방을 해야 한다는 체
질론에 기초하고 있다[17]. 한국인에게 있어서 사상체질
은 실생활에 매우 친숙한 분야로 많은 한국인은 병을 예
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체질에 따른 음식의 섭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3], 기존의 한의학과 식생
활 이외에도 사상체질에 따른 미디어 이용 행태[18], 애
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 분석[19-21], 사상체
질별 휴대폰 재질 촉감도[22] 및 스마트밴드 소재와 재질 
촉감 선호 경향[23], 사상체질과 전공에 따른 학습 스타
일의 차이 및 뇌의 우세성[24], 사상체질과 인성교육 프
로그램[25], 사상체질과 의복 가치관[26], 사상체질과 헤
어스타일 및 헤어 컬러[27,28], 사상체질과 아로마 에센
셜오일[29], 체질별 피부미용교육[30], 사상체질의학을 
적용한 간호 연구[31], 사상체질에 따른 와인 추천 앱 개
발[32] 등 매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관심을 두고 연구
하고 있는 만큼 개인별 맞춤 산업 시대에서의 확장 가능
성이 매우 큰 학문이라 할 수 있다. 

2.2 사상체질의 진단 방법
사상체질 이론은 한의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왔으며,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에서는 체질 진단지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체질을 1차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체질 약을 복용하도록 한 후 환자의 주요 
증상이 호전되는 지로 최종 체질을 진단한다[7]. 따라서 
사상체질의 임상적 활용을 위하여 사상체질 분류 검사지
(QSCC2),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2단계 설문지(TS-QSCD), 
축소화 환자용 사상체질설문지(SSCQ-P), 사상체질진단
툴(SCAT) 등 다양한 진단검사 도구들이 개발되어왔다. 
이들 도구 중 SCAT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개발[8]한 것
으로 안면, 음성, 체형, 설문의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결과를 입력하면 사상체질을 각각의 영역에서의 체질
과 이를 통합한 체질로 구분하여 판정한다[9]. 그러나 이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면 촬영과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일정한 환경과 도구가 필요하며 체형 측정을 위
해서는 불가피하게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
므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모든 조
건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판정 방법은 설문 영역을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보[9]에서 SCAT의 4영
역 중 일치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설문, 체형, 안면, 음성
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 신뢰도와 재현성이 높은 설문지 
개발은 사상체질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상체질을 판정하는 설문지의 신뢰도에 대해

서 Han & Kwon[13]은 사상체질 판정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진단 항목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복수
의 전문가에 의해 판정된 체질 결과일수록 진단의 타당도
가 올라간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사상체질 설문지의 신
뢰도를 평가한 연구에서 Hwang 등[10]은 QSCC II 설문
지를 사용하여 2년에 걸쳐 연속으로 검진센터에 방문한 
58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한 결과 56.88%의 재현성
을 보였다고 하였다. Bae 등[11]은 단축형 사상체질 진단 
설문지(KS-15)를 이용하여 149명의 대학생에게 1년의 
간격을 두고 두 번 설문을 시행한 결과 신체적 변화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체질 진단 일치율은 75.8%의 수준이었
으며, Lee 등[12]은 176명의 대학생에게 4주의 간격을 
두고 SCAT의 설문지를 두 번에 걸쳐 test-retest 신뢰도 
검사를 수행한 결과 일부 문항이 낮은 상관 계수를 나타
냈다고 하였다. 이 두 연구[11,12]는 기존 설문지의 재현
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만족한 수준의 일치율이라 평가하
고 있으나 이 정도의 불일치율로 인하여 사상체질 판정의 
재현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Jo[33]는 사상체질이 유전되는지를 살펴본 연구에서 
체질은 타고나는 것이며 일생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변
화하는 것은 “체질”이 아니라 “체질 병증”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식의 사상체질은 한쪽 부모만을 닮는 것이 아니
라 양쪽 부모의 다양한 외형 기질 및 성격과 함께 특이한 
생리적, 병리적 현상을 닮는다고 하며, 서로 다른 사상체
질을 갖는 부모의 자식은 부모 중 한쪽의 체질을 물려받
지만, 부모가 가진 잠복 형질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부모가 태음인의 성향이 있는 소음인과 태
양인의 성향이 있는 소양인일 경우 자손은 태음인이 성
향이 있는 소음인과 태양인의 성향이 있는 소음인 또한 
태양인의 성향이 있는 소양인과 태음인의 성향이 있는 
소양인과 같은 4가지 유형의 자식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를 위한 체질 판정 결과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로 판정이 되지만 같은 
체질로 판정된 경우에도 그 외의 잠복한 체질의 성향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혼재된 체질 특성에 의해 체질 판정의 재
현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3 사상체질 진단에서의 소증(素證)
Li 등[34]은 소증은 문헌상 素病，素症，素證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소증(素證)은 이 모든 개념을 포함한 광
의의 개념으로써 환자가 발병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개별 증상 전부를 이르는 용어라고 하였다. 또한, 협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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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증은 완실무병(完實無病) 상태에서 체질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생리적인 증(證)의 묶음으로 현재의 
병이 발병하기 전까지의 체질의 본질을 나타내는 생리 
증상과 병리 증상을 말하며, 사상의학에서 소증은 땀, 대
변, 소변, 수면 및 소화 상태 등을 근거로 체질을 진단하
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35]. 즉 ‘폐비간신(肺脾肝腎)’이
라는 장기의 기능에 의해 분류되는 사상체질에 있어서 
간과 소장의 기운이 발달한 간대폐소(肝大肺小)의 태음인
은 영양소를 대사하고 흡수하는 기능이 우수하며, 땀을 
잘 내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이고, 신대비소(腎大脾小)의 
특징을 갖는 소음인은 내보내는 기운(出放之氣)이 쌓아두
는 기운(納積之氣)보다 강하고, 속이 냉한 병증이 생기게 
되므로 소화가 잘되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 하였다. 또
한, 소음인과 반대로 비대신소(脾大腎小)의 특징을 지닌 
소양인은 쌓아두는 기운(納積之氣)이 내보내는 기운(出放
之氣) 보다 강하므로 배변이 잘 되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
라 하였다[35,36].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자 및 조사 기간
본 연구는 사상체질별 식생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된 세 건의 연구 중 체질에 따른 성격 및 
병태생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A 연구는 2016년 
11월 3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경기도 내
의 대학 내 부착된 포스터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자발
적으로 참여한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 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B와 C 연구는 힐링산업협회가 주최한 2017년 
및 2019 힐링 페어(Healing Fair)에서 연구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보인 20세 이상의 성인 각각 203명과 153
명이었다. 총 446명 중 SCAT와 민간전문가의 사상체질 
판정을 모두 시행한 참가자는 총 354명(79.4%)이었다. 
이 중 두 방법에 따라 동일한 체질로 판정되고, SCAT 통
합 체질 판정 결과 제1 체질과 제2 체질의 차이가 10% 
이상인 참가자는 A, B, C 연구 각각 13명, 55명, 49명으
로 총 117명이었다. 각 연구는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A; 1044396-201605-HR-041-01, B; 1044396- 
201703–HR-048-01, C; 1044396- 201903-HR-042 
-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3.2 사상체질 분석
SCAT는 안면 사진 촬영과 음성녹음, 체중, 키와 함께 

신체의 각 둘레를 측정하는 체형 결과와 성격 및 소증(素
證)을 살펴보는 설문지 등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영역별 체
질 구성비(%)와 함께 이들 결과를 통합한 통합체질 구성
비(%)를 나타내준다[35]. 예를 들어 대상자의 통합체질 
결과는 태음 특성 18.8%, 소음 특성 19.5%, 소양 특성 
61.5%, 태양 특성 0.2%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경우 대
상자는 가장 비율이 높은 소양인으로 판정한다. 본 연구
에서는 전보[9]를 통해 SCAT의 4개 영역 중 SCAT와 민
간전문가의 일치되는 영역은 설문과 체형이 가장 높았으
므로 두 개의 영역만을 측정하여 체질을 판정하였다.

민간 분야의 사상체질전문가는 체질 분석을 위하여 
O-ring test와 펜듈럼(pendulum)을 사용하였다. 
O-ring test에는 체질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 물질을 필
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체질별 아로마오일(태양인; 파인, 
소양인; 자몽, 태음인; 페퍼민트, 소음인; 로즈마리)과 자
체 제작한 색 카드(태양인; 녹색, 소양인; 파랑, 태음인; 
노랑, 소음인; 주황)를 사용하였다. 아로마오일은 A와 B 
연구에서는 바이오앤바이오사(부천, Korea), C 연구에
서는 도테라(도테라코리아, 서울) 제품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CAT의 판정 결과와 전문가의 판정 결
과가 일치하는 대상자만을 분석하였으며, 각 체질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SCAT의 통합체질 구성비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체질과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체질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분석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연구 대상자는 총 117명이었
다. SCAT와 전문가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태양인은 없었
으므로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3 체질만을 비교하였으
며, 대상자 117명 중 남자는 29명으로 여자 88명에 비해 
적었으므로 남녀 간 비교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3.3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았으

며 SCAT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성격과 소증
(素證)을 묻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격 설문지는 
12문항으로 각각의 특성은 3점 척도로 되어 있다. 소증 
설문지는 23개 문항으로 식사 관련 2문항, 소화 관련 5
문항, 땀 분비 관련 4문항, 대변 관련 2문항, 수면 관련 
1문항, 한열(寒熱) 관련 4문항, 마시는 물과 관련한 음수
(飮水) 관련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항목 중 감기 
걸렸을 때의 증상,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 기타사항으로 평소 자주 생기는 증상을 묻는 다중 
응답 문항 3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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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All
Women Men Women Men Women Men Women Total

Taeumin 4 ( 30.8)1) 7 ( 58.3) 8 (18.6) 11 (64.7) 6 (18.8) 18 ( 62.1) 18 ( 20.4) 36 ( 30.8)
Soyangin 5 ( 38.4) 1 ( 8.4) 3 (7.0) 0 (0.0)  7 (21.9) 1 (  3.4) 15 ( 17.1) 16 ( 13.7)

Soeumin 4 ( 30.8) 4 ( 33.3) 32 (74.4) 6 (35.3) 19 (59.3) 10 ( 34.5) 55 ( 62.5) 65 ( 55.5)
Total 13 ( 100.0) 12 (100.0) 43 (100.0) 17 (100.0) 32 (100.0) 29 (100.0) 88 (100.0) 117 (100.0)

1) n(%)

Table 2. Distribution of Sasang Constitution of Subjects

문항에 따라 3점, 4점 또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

며 통계적 유의성은 0.05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간의 성격특성과 소증 문항 중 연속형 문
항에서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집단 간의 차
이는 Scheffe test로 검정하였다. 또한, 범주형 문항은 
교차 분석을 시행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고찰

4.1 대상자의 일반사항 
사상체질 분석대상자는 총 117명이며 남자 29명, 여

자 88명으로 각각 24.8%와 75.2%이었다. 연령대는 
50~60세가 남녀 각각 17명(58.7%), 38명(43.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49세가 6명(20.7%), 25명
(28.4%)으로 많았다.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 및 BMI는 
Table 1과 같다. 

Men Women Total

Age
(years)

20-29 3 ( 10.3)1) 18 ( 20.4) 21 ( 18.0)

30-49 6 ( 20.7) 25 ( 28.4) 31 ( 26.5)

50-69 17 ( 58.7) 38 ( 43.2) 55 ( 47.0)

≥ 70 3 ( 10.3) 7 (  8.0) 10 ( 8.5)

Total 29 (100.0) 88 (100.0) 117 (100.0)

Height(cm) 172.25±8.53 160.34±5.40 162.44±7.54

Weight(kg) 71.33±11.75 54.71±7.61 57.65±10.53

BMI 24.00±2.30 21.23±3.28 21.72±3.29

1) 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4.2 대상자의 사상체질 분포
A, B, C 연구 각각의 대상자는 각각 13명, 55명, 49

명으로 총 117명이었고, 이 중 SCAT와 전문가의 체질 
진단 결과가 일치하는 태양인은 없었다. 남자 대상자 29
명 중 태음인은 18명(62.1%), 소양인은 1명(3.4%), 소음
인 10명(34.5%)이었으며 여자 대상자 88명 중 태음인은 
18명(20.4%), 소양인은 15명(17.1%), 소음인 55명
(62.5%)이었다. 전체적으로 소음인이 65명(55.5%)으로 
가장 많았고 소양인은 16명(13.7%)으로 가장 적게 분포
하였다(Table 2). 전보[15]에서도 SCAT와 민간 사상체
질전문가의 판정 일치율은 38.2%이었으며 이 중 소양인
의 일치율은 2.8%로 매우 낮았으며, 1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대상자를 같은 방법으로 판정한 연구[12]에서조차
도 소양인의 일치율은 태음인 45.6%, 소음인 34.9%에 
비해 19.5%로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소양인의 일치율이 낮게 나오는 것이 사상체질 
판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사상체질 판정 기준이 『동의수세보원』에
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신동
의학사전』에 따르면 사상체질은 ‘폐비간신(肺肥肝腎)’으
로 분류되는 각 장기의 기능의 대소강약(大小强弱)에 의
해 구분된다고 하는데 간과 소장의 기운이 발달한 태음
인의 경우 영양소를 대사하고 흡수하는 기능이 우수하므
로 큰 체형을 지니고, 비위 기능이 약한 소음인은 왜소한 
체형을 갖는다고 하며, 비위 기능이 발달한 소양인은 체
격은 보통이고 몸집은 여윈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36]. 
그러나 사상의학이 창시된 19세기는 기근과 전염병이 창
궐했던 시기로 비위 기능이 발달한 소양인이라 하더라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큰 체
격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며, 기근 시대의 주된 구황 식
품이 감자, 고구마와 같은 ‘음인’에게 적합한 식품이었다
는 점을 생각하면 오늘날과 같이 먹을거리가 풍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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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Taeumin
(n=36)

Soyangin
(n=16)

Soeumin
(n=65)

Average
(n=117)

F
(p)

Is your personality bold or sensitive?
(bold ① /delicate ③)1)

2.00
± 0.54b

1.75
± 0.45b

2.46
± 0.56a

2.22 
± 0.54

15.591
(.000)***

Are your actions fast or slow?
(fast ① /slow ③)

1.94 
± 0.72

1.31 
± 0.48

1.91 
± 0.82

1.84 
± 0.78

4.525
(.013)*

Are you active or passive in everything?
(active ① /passive ③)

1.56
± 0.70b

1.25
± 0.45b

1.94
± 0.70a

1.96 
± 0.67

8.394
(.000)***

Do you tend to speak or express yourself 
directly or indirectly?
(directly ① /indirectly ③)

1.89 
± 0.75

1.81 
± 0.75

2.14 
± 0.79

2.02 
± 0.78

1.867
(.159)

Are you an extrovert or an introvert?
(extrovert ① /introvert ③)

1.94
± 0.75b

1.56
± 0.73b

2.35
± 0.60a

2.12 
± 0.66

10.837
(.000)***

Are you usually active or quiet?
(active ① /quiet ③)

1.69 
± 0.71

1.56 
± 0.73

2.06 
± 0.73

1.88 
± 0.75

4.798
(.010)**

Do you tend to make decisions easily or 
difficult?
(easily ①/ difficult ③)

1.86 
± 0.83

1.69 
± 0.60

2.25 
± 0.73

2.05 
± 0.78

5.260
(.007)**

Are you more masculine or more feminine?
(masculine ① / feminine ③)

1.75
± 0.65b

1.81
± 0.75b

2.34
± 0.62a

2.10 
± 0.65

11.228
(.000)***

Are you the type to reveal your inner 
feelins or not?
(reveal ① / not to reveal ③)

2.19
± 0.71a

1.63
± 0.72b

2.34
± 0.71a

2.20 
± 0.71

6.430
(.002)**

Do you tend to express your opinions well or not?
(express well ①/ do not express ③)

1.78 
± 0.68

2.00 
± 2.73

2.14 
± 0.69

2.01 
± 1.18

1.088
(.340)

Do you get excited sometimes or do you 
handle things rationally?
(excited sometimes ① / rational ③)

1.81 
± 0.75

1.81 
± 0.83

1.97 
± 0.73

1.90 
± 0.75

0.672
(.513)

Are you clumsy or meticulous?
(clumsy ①/ meticulous ③)

2.14
± 0.68a

1.44
± 0.73b

2.17
± 0.72a

2.06 
± 0.71

7.152
(.001)**

* p<0.05, ** p<0.01, *** p<0.001
1) 1 point for ‘bold’, 3 points for ‘delicate’  

Table 3. Personality and Behavior Patter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환경에서도 예전 소양인의 분류 기준을 같이 적용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한의학계를 중심으로 다학제 차원에서 
논의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9,15]. 

4.3 사상체질에 따른 성격특성
SCAT 설문지 중 성격 설문지의 12문항을 분석한 결

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총 12문항 중 사상체질별 
특성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있는 문항은 6문항이었
다. ‘성격이 대범한지 아니면 섬세한지’를 묻는 문항에서
는 소음인이 가장 섬세한 성격을 갖는다고 답하였으며 
태음인과 소양인 사이에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00). ‘매사에 적극적인지 또는 소극적인지’를 묻
는 문항 역시 소음인이 가장 소극적이라고 답하였으며 
태음인과 소양인 사이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00). ‘성격이 외향적인지 아니면 내성적인지’를 
묻는 물음에 대해서도 소음인은 가장 내성적이라고 답했
지만, 태음인과 소양인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없

었다(p=0.000). 또한 ‘성격이 남성적인지 여성적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소음인이 가장 여성적이라고 답했
지만, 태음인과 소양인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0.000). 그러나 ‘속 이야기를 잘 드러내는 편인지 아
니면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편인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위의 문항들과는 달리 태음인과 소음인은 속내를 잘 드
러내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소양인은 잘 드러내는 편이라
고 답하였다(p=0.002). 마찬가지로 ‘덜렁대는 편인지 꼼
꼼한 편인지’를 묻는 문항에서도 태음인과 소음인은 꼼
꼼한 편이라고 답했지만, 소양인은 덜렁대는 편이라고 
답하였다(p=0.001).

위의 결과를 정리하면 태음인의 성격은 대범하며 매사
에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남성적이나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꼼꼼한 특성을 가졌으며, 소양인은 대범하고 매사
에 적극적이며 외향적이고 남성적인 특성을 가진 것은 
태음인과 유사하나 속을 잘 드러내고 덜렁대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음인은 태음인과 소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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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Taeumin
(n=36)

Soyangin
(n=16)

Soeumin
(n=65)

Average
(n=117)

F
(p)

What is your usual eating rate?1)

(fast ①/ slow ③)
1.75 

± 0.73
2.06 

± 0.68
2.00 

± 0.73
1.93 

± 0.73
1.686
(.190)

How is your usual taste?
(too good ①/ bad ④)

2.06 
± 0.63b

2.06 
± 0.57b

2.54 
± 0.75a

2.32 
± 0.73

6.923
(.001)***

Indigestion
(frequently ①/ not ③)

2.61 
± 0.55

2.50 
± 0.73

2.37 
± 0.70

2.46 
± 0.66

1.586
(.209)

Vomiting
(frequently ① / not ③)

2.89 
± 0.32

2.94 
± 0.25

2.95 
± 0.21

2.93 
± 0.25

0.763
(.469)

Food doesn't go down well
(frequently ① / not ③)

2.64 
± 0.59

2.38 
± 0.72

2.42 
± 0.71

2.48 
± 0.68

1.491
(.229)

How much do you usually sweat?
(a lot ①/ do not ④)

2.19
± 0.86b

2.63
± 0.81ab

2.82
± 0.66a

2.60 
± 0.79

8.072
(.001)***

How much do you usually sweat when it's hot?
(a lot ①/ do not ④)

1.92 
± 0.81

2.25 
± 0.78

2.35 
± 0.82

2.21 
± 0.83

3.411
(.036)*

Time to sleep (hour)2) 6.25 
± 1.27

6.78 
± 1.39

6.66 
± 1.22

6.55 
± 0.13

1.591
(.208)

* p<0.05, ** p<0.01, *** p<0.001
1) 1 point for fast eating, 3 points for slow eating
2) Time spent actually sleeping, not time spent in bed

Table 4.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I

과는 달리 성격이 섬세하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
며 여성적인 특성을 가졌으며 태음인과 마찬가지로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꼼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간 사상체질전문가가 사상의학 관
련 자료 및 전문가의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225개의 문
항(동일한 속성에 대한 여러 유사 질문 항목을 포함하며, 
병태생리학적 특성을 묻는 133개의 문항과 92개의 성격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으로 구성한 사상체질 설문지 
결과를 머신 러닝 기법으로 분석하고 그로부터 선택된 47
개의 주요 측정 문항을 유사성 측정을 기반으로 6개의 군
으로 클러스터링한 Kim 등[3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해당 연구에서도 태음인과 소양인은 소음인보다 병태생리
학적, 심리적 특성이 더 유사하다고 결론지었다. 

4.4 사상체질에 따른 소증 특성
SCAT의 소증 설문지 중 연속형 변수로 처리할 수 있

는 문항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총 8개 
문항 중 사상체질별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있었던 항목
은 2개 문항이었다. 즉, ‘평소 입맛이 어떤지’를 묻는 문
항에서는 태음인과 소양인은 소음인보다 입맛이 좋은 편
이라고 답하였으며(p=0.001), ‘평소에 땀을 어느 정도 
흘리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태음인은 소음인보다 유의
적으로 땀을 많이 흘린다고 답했으나 소양인은 중간 정
도의 결과를 보였다(p=0.001).

한편, 소증 설문지 중 범주형 문항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평소 하루 식사량’과 ‘소화 정도’, ‘땀
을 흘리고 난 뒤의 기분’, ‘대변의 양상과 모양’, ‘추위와 
더위에 대한 기호’, ‘손, 발 및 배의 한열(寒熱)’, ‘평소 마
시는 물의 양과 온도’ 등을 묻는 문항 중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낸 것은 총 5개 문항이었다. 즉, ‘소화가 잘되는
지’를 묻는 문항에서 태음인과 소양인은 ‘소화가 잘 된
다’고 답한 비율(각각 55.6%, 50.0%)이 가장 높았으나 
소음인은 ‘소화가 잘 안 되지만 불편하지는 않다’라고 답
한 비율(47.7%)이 가장 높았다. 또한 ‘땀을 흘리고 난 뒤
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태음인은 
‘상쾌하다’와 ‘피곤하다’는 답이 같은 비율(41.7%)이었고 
소양인은 ‘상쾌하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0.0%) 
소음인은 ‘상쾌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21.5%). 다음으로 한열(寒熱)에 대한 문항에서는 비교적 
체질 간의 차이를 뚜렷하게 볼 수 있었는데 ‘추위와 더위 
중 어떤 것이 더 싫은지’를 묻는 문항에서 태음인은 ‘더
위가 더 싫다’라고 답한 비율이 41.7%로 가장 높았던 반
면 소음인은 ‘추위가 더 싫다’라고 답한 비율이 63.1%로 
가장 높았다. ‘손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묻는 문항에서
는 태음인은 ‘손이 따뜻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52.8%로 
가장 높았던 반면 소음인은 ‘손이 차다’고 답한 비율이 
61.5%로 가장 높았으며 소양인은 중간이라고 답한 비율
이 가장 높았다(56.2%). ‘발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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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Taeumin
(n=36)

Soyangin
(n=16)

Soeumin
(n=65)

Total
(n=117) x²(p)

What is your usual daily 
meal size?

a lot  6(16.7)1) 1(6.3) 2(3.1) 9(7.7)

9.576
(.144)

moderate 20(55.6) 9(56.3) 37(56.9) 66(56.4)
less 4(11.1) 4(25) 19(29.2) 27(23.1)

not consistent 6(16.7) 2(12.5) 7(10.8) 15(12.8)

Do you have good 
digestion?

good 20(15.4) 8(50) 22(33.8) 50(42.7)
12.842
(.012)**not good and uncomfortable 9(25) 6(37.5) 12(18.5) 27(23.1)

not good but not uncomfortable 7(19.4) 2(12.5) 31(47.7) 40(34.2)

How do you feel after 
sweating?

refreshing 15(41.7) 8(500 14(21.5) 37(31.6)
11.430
(.022)**tired 15(41.7) 5(31.3) 23(35.4) 43(36.8)

no feeling 6(16.7) 3(18.8) 28(43.1) 37(31.6)

How is your stool?

diarrhea 1(2.8) 1(6.3) 5(7.7) 7(6)

3.264
(.917)

constipation 3(8.3) 1(6.3) 7(10.8) 11(9.4)
alternating diarrhea and constipation 2(5.6) 1(6.3) 1(1.5) 4(3.4)

food dependent 12(33.3) 4(25) 21(32.3) 37(31.6)
common 18(50) 9(56.3) 31(47.7) 58(49.60

What is the shape of your 
stool?

goat stool shape 0(0) 0(0) 3(4.6) 3(2.6)

13.783
(.315)

hard, lumpy sausage shape 3(8.3) 0(0) 1(1.5) 4(3.4)
sausage shape with cracked surface 5(13.9) 2(12.5) 13(20) 20(17.1)

soft ‘Galaetteog’ shape 25(69.4) 14(87.5) 40(61.5) 79(67.5)
‘Sujebi’ shape 1(2.8) 0(0) 5(7.7) 6(5.1)
porridge shape 2(5.6) 0(0) 1(1.5) 3(2.6)
watery diarrhea 0(0) 0(0) 2(3.1) 2(1.7)

Which do you dislike 
more, cold or hot?

cold 9(25) 5(31.3) 41(63.1) 55(47)

21.688
(.001)***

hot 15(41.7) 3(18.8) 13(20) 31(26.5)
dislike all 8(22.2) 4(25) 9(13.8) 21(17.9)

all ok 4(11.1) 4(25) 2(3.1) 10(8.5)

Are your hands cold or 
warm?

warm 19(52.8) 4(25) 9(13.8) 32(27.4)

32.252
(.000)***

moderate 9(25) 9(56.3) 13(20) 31(26.5)
cold  7(19.4) 3(18.8) 40(61.5) 50(42.7)

not sure 1(2.8) 0(0) 3(4.6) 4(3.4)

Are your feet cold or 
warm?

warm 11(30.6) 2(12.5) 5(7.7) 18(15.4)

25.944
(.000)***

moderate 14(38.9) 3(18.8) 11(16.9) 28(23.9)
cold  8(22.2) 11(68.8) 47(72.3) 66(56.4)

not sure 3(8.3) 0(00 2(3.1) 5(4.3)

Is your abdomen cold or 
warm?

warm 5(13.9) 1(6.3) 394.6) 9(7.7)

7.346
(.290)

moderate 16(44.4) 4(25) 23(35.4) 43(36.8)
cold  14(38.9) 9(56.3) 36(55.4) 59(50.4)

not sure 1(2.8) 2(12.5) 3(4.6) 6(5.1)

How much water do you 
usually drink?

a lot 5(13.9) 1(6.3) 5(7.7) 11(9.4)

7.129
(.309)

moderate 22(61.1) 6(37.5) 28(43.1) 56(47.9)
little 8(22.2) 8(50) 28(43.1) 44(37.6)

little by little often 1(2.8) 1(6.3) 4(6.2) 6(5.1)

What is the temperature 
of your usual drinking 

water?

mostly warm water 13(36.1) 5(31.3) 36(55.4) 54(46.2)
5.615
(.230)mostly cold water 13(36.1) 5(31.3) 16(24.6) 34(29.1)

do not choose 10(27.8) 6(37.5) 13(20) 29(24.8)
* p<0.05, ** p<0.01, *** p<0.001
1) n(%)

Table 5.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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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서는 태음인은 중간 정도라고 답한 비율이 38.9%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발이 따뜻하다’라고 답한 비
율도 30.6%로 높은 편이었던 반면 소양인은 ‘발이 차다’
는 비율이 68.8%로 가장 높았고 소음인 역시 ‘발이 차
다’는 비율이 72.3%로 가장 높았다.

위의 소증 결과를 정리하면 태음인은 식욕이 좋고, 소
화가 잘되는 편이고, 땀을 많이 흘리며 더위를 싫어하며, 
손과 발이 따뜻한 경향의 생리적 특성을 가졌으며, 소양
인은 식욕이 좋고, 소화가 잘되는 편이고, 땀 분비는 태
음인과 소음인의 중간 정도이고, 손은 태음인과 소음인
의 중간 정도로 따뜻하나 발은 차가운 편이며, 소음인은 
식욕과 소화에 있어서 가장 약하며, 땀을 잘 흘리지 않
고, 추위를 가장 싫어하며 손과 발이 모두 차가운 경향의 
생리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aek 등[38]이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첩약 복용 
후 경과 관찰을 통해 사상체질이 진단된 588명을 대상으
로 체질별 소화 특징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비교적 소화
가 잘되는 편이기 때문에 과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문항에서 태음인과 소양인은 소음인보다 소화가 잘되고 
과식하기 쉬우나 그 경향은 태음인이 더 클 가능성이 있
다고 하였으며, ‘소화가 안 되어 어릴 때부터 항상 고생
했다’라는 문항에서는 소음인이 소양인이나 태음인보다 
소화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 역시 
태음인과 소음인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
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태음인과 소양인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는 않았다. 한편, 사상체질 민간전문가에 의한 설문결과
를 머신 러닝 기법에 의해 분석한 연구[37]의 47개 문항 
중 ‘하루 종일 많이 먹는다’, ‘보통 하루에 소량의 음식을 
먹는다’, ‘식욕이 적다’ 등의 평상시 식욕 및 음식 섭취량
을 묻는 3개의 문항 결과는 모두 태음인이 가장 크고 소
음인이 가장 적었으나 그 태음인과 소양인의 차이는 소
음인과의 차이에 비해 크지 않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보여주었다. 한편, SCAT 소증 설문 문항 중 소화 기
능과 관련한 다른 문항인 소화불량, 구토, 음식이 잘 내
려가지 않음, 식사량, 대변의 상태와 형태 등에 대해서는 
체질 간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평상시 입맛 외에 체질 간 특성을 나타낸 ‘평상시 흘
리는 땀’의 정도를 보면 Table 4에서 태음인은 평소 흘
리는 땀의 양이 소음인보다 유의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
타났고(P=0.001), 이와 관련하여 Table 5의 교차 분석 
문항 중 ‘땀을 흘린 후의 기분’을 묻는 22번 문항에서는 
태음인과 소양인은 소음인보다 ‘땀을 흘린 후의 기분이 

더 상쾌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나(태음 41.7%, 
소양 50.0%), 소음인의 경우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
는 비율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22). Kim 
등[37]의 결과에서 체질 간의 특성을 보여주는 47개 문
항 중 땀 분비와 관련된 문항은 총 7개로 ‘평소에 땀을 
덜 흘린다’, ‘땀을 흘린다’,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린다’, 
‘보통 더울 때 땀을 많이 흘린다’, ‘평소에 땀을 많이 흘
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6개 문항은 모두 태음인
이 가장 땀을 많이 흘리고, 소음인이 가장 덜 흘리며 소
양인은 그 사이에 있지만, 태음인과 더 가까운 결과를 보
여주었으나 ‘몸이 좋지 않을 때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
다’라는 문항만은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의 순서로 나타
났다. 『동의수세보원』에서는 태음인의 땀 분비가 원활한 
것을 건강의 조건으로 보고 땀이 나는 부위와 진퇴를 관
찰함으로써 병의 유무와 예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다
고 하였으며, 태음인은 평소 땀이 많고, 땀을 흘려야 상
쾌해진다고 하였다[39]. 

반면, Kim 등[37]의 연구 결과에서 47개 문항 중 추
위와 더위의 기호에 관한 문항은 없었으며 손의 한열과 
관련된 2개의 문항 즉, ‘내손은 따뜻하다’, ‘손이 차갑다’
의 2개 문항은 태음인의 손이 가장 따뜻하고, 소음인이 
가장 차가웠으며 소양인은 그 중간이었고, ‘손발이 차갑
다’라는 문항 역시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의 순서와 일
치하였다. 또한 ‘발이 따뜻하다’라는 문항에서는 태음인
이 가장 따뜻하며 소양인의 발이 가장 차갑다고 하여 본 
연구와 매우 일치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한편, 본 연
구에서 ‘배가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유
의적인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Kim 등[37]의 연구에서
는 ‘속(위)이 차갑다’라는 문항 역시 소음인, 소양인, 태
음인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보통 찬물을 마신다’라는 문
항에 대한 결과도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순서였다. 

한열(寒熱)은 한의학의 진단기준인 팔강(八綱) 중에 가
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현상적으로는 열이 나는 것과 비
슷하나 환자의 체온뿐만 아니라 주관적 열감과 한기, 환
자가 실생활에서 선호하는 마시는 물의 온도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는 체질 간 차이를 보이는 개
념으로 소음인은 한(寒)이 우세하나 소양인은 열(熱)이 우
세한 것으로 서술된다[40]. 한편, Kim & Jeon[41]은 월
경통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열허실 팔
강진단과 사상체질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보고에서 실험
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소음인은 한변증 그룹과, 태음인
은 열변증 그룹과의 연관성을 보였다고 하여 기존의 한
의학계의 연구결과 및 SCAT와 사상체질 민간전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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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판정된 체질 집단 결과를 분석한 본 연구 결과 그리
고 사상체질 민간전문가에 의해서만 판정된 체질 집단의 
연구 결과[37] 모두 식욕 및 소화, 땀 분비 관련, 한열 관
련 결과에 있어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사상체질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한 SCAT(ver. 2.0)와 함께 한의학을 전
공하지 않은 민간의 사상체질전문가가 대상자의 사상체
질을 판정하도록 하여 그 결과가 일치한 117명(태음인 
36명, 소양인 16명, 소음인 65명)을 대상으로 SCAT 설
문지 중 12문항의 성격 문항과 20개의 소증 문항을 분석
한 것이다.  

체질별 성격특성은 태음인은 대범하며 매사에 적극적
이고 외향적이며 남성적이나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꼼
꼼하며, 소양인은 대범하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외향적이
고 남성적인 특성은 태음인과 유사하나 속을 잘 드러내
고 덜렁대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소음인은 섬세한 성
격과 함께 매사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며 여성적인 특성
을 가졌으며 태음인과 마찬가지로 속을 잘 드러내지 않
고 꼼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별 소증 특성은 태음인은 식욕이 좋으며, 소화가 
잘 되는 편이고,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싫어하며, 손
과 발이 따뜻한 경향을 보인다. 소양인은 식욕이 좋으며, 
소화가 잘되는 편이고, 땀 분비는 태음인과 소음인의 중
간 정도이며, 손은 태음인과 소음인의 중간 정도로 따뜻
하나 발은 차가운 편이었다. 반면 소음인은 식욕과 소화
에 있어서 가장 약하며, 땀을 잘 흘리지 않고, 추위를 가
장 싫어하며 손과 발이 모두 차가운 생리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SCAT의 설문 문항은 한의학 관점에서 각 체질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성격을 묻는 12개 문항 중 6개, 소증 중 
연속형 변수로 처리할 수 있는 8개 문항 중에서는 2개만
이 체질별 유의적 차이를 볼 수 있었고 소증 중 범주형 
문항 11개 중 5개 문항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
다. 이들 문항의 체질별 특성은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민간 사상체질연구자들에 의한 설문 연구[37]와도 일치
도가 매우 높았으며 이들 연구 모두 태음인과 소양인은 
소음인보다 성격 및 병태생리학적 특성이 더 유사한 경
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추후 태음인과 소양인 사이의 

특성을 특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항의 개발은 사상
체질 판정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해 사상
체질을 진단받지 않고도 또는 SCAT를 이용하기 위해 안
면 촬영, 음성녹음, 체형 측정 등을 위한 환경을 갖추지 
않고도 체질을 판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설문지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판단된다. 앞으로 이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사상체질 산업이 또 다른 
K-문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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